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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목사의 2,30대 시절 이야기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들어가는 말

장성만 목사(1932.11.29.-2015.12.6)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큰 인물이었

다. 그는 목회자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이자 문필가였으며, 사회 활

동가였다. 그는 대학교회의 전신인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현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경남공업전문대학(현 경남

정보대학교) 학장 및 동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

당 발기인 및 부산시 당위원장, 민

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2,30대

의 젊은 장성만을 곁에서 지켜본 

선교사들인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딕 래쉬(Richard Rash), 마크 맥

시(Mark G. Maxey) 뿐 아니라, 장성만 목사보다 4살 아래인 김찬영 목사

도 장성만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깊은 신앙심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찬영

은 20대 초반에 장성만 목사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훈련

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세족회의 회원이었다.1)

이 글의 목적은 장성만 목사의 2,30대에 집중하여 그가 큰 인물로 성공

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찾아보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기존의 

알려진 글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증언들, 곧 장성만의 

1) V. Alex Bills, “Young Men,”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October 1958, Number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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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를 곁에서 지켜보고 협력한 선교사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보다 객관

적 사실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장성만 목사는 생전에 “나의 삶 나의 보

람”2)과 ｢국민일보｣에 42차례에 걸쳐 연재된 ‘역경의 열매’3) 및 ｢부산일보｣
에 실린 ‘내 인생의 멘토, 선교사 마크 지 맥시’4) 등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

온 삶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피력해 놓았다. 그러나 그를 곁에서 지켜본 

선교사들의 증언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1.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

장성만은 음력으로 1932년 11월 2일생이고, 양력으로는 11월 29일생이

다. 2015년 12월 6일 천국에 가셨으므로, 이 땅에서 만 83년하고 일주일

을 더 사셨다. 장성만은 “부산시 토성동에서 부친 장용환(張容煥) 씨와 모

친 박보질(朴甫質) 씨”5) 사이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누님 

둘, 아래로 동생 셋이 있었다. 부친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

움 없이 지냈으나 중학교 2학년(15세) 때인 1946년 여름에 부친이 콜레라

에 걸린 지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6) 알렉스 빌즈는 장성만이 3대째 믿어온 

장로교집안 출신으로서 할머니가 처음 믿었고, 아버지도 집사였다고 썼다.7) 

1946년 미군정하에서 중학교가 6년제로 개편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졸

업을 하자면 1951년 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제가 바뀐 때가 중학교 2학

년 때였고, 바뀐 학제가 이듬해 입학생들부터 시행되었다면 5학년을 마친 

1950년 초에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해 6.25 전쟁이 터지기 전

에 신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비록 그 신학교가 서울에서 내려와 임시교사에

서 개교한 신학교라 할지라도,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 내려온 신학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힐 선교사와 1965년 최윤권 목사도 임시

교사에서 신학교 수업을 한바가 있다. 장성만은 공산군이 낙동강에서 후퇴

2) 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論文集(부산: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論文集 編纂委員會, 1992).

3)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2009년 4월 5일부터 5월 22일자). 자료: 그
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4) ‘[내 인생의 멘토-장성만 동서학원 설립자 편] 선교사 마크 지 맥시,’ ｢부산일보
｣(게재: 2015.03.10).

5) 최훈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고 장성만 박사 추모특집: 장성만 목사의 
신앙,’ 지역사회 2016년 봄호, 7. 

6) ‘역경의 열매(1),’ 2009년 4월 6일자.
7) V. Alex Bills, “Shung Man Chang,” Wave Lengths, September 1958, 

Numbe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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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무렵인 1950년 9월 말쯤에 입대해서 미 육군 제2사단에 배치되었다가 

만 20세가 된 1952년 말쯤에 제대한 것으로 추정된다.8) 

알렉스 빌즈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다닌 신학교를 “경남장로교성서신

학교”(Kyungnam Presbyterian Bible Institute)라고 했고,9) 장성만 목사 

자신은 “영남성서신학교”(Yung-Nam Bible Institute)라고 했다.10) 이 무

렵 부산에 ‘경남노회 성서신학원’이 있었는데, 혹시 이 학교를 다녔을는지 

모른다. 장성만이 제대 후 복학하였을 당시에 장로교단에 분열이 있기는 하

였으나 부산에 장로교 신학교는 ‘경남노회 성서신학원’ 한 곳 뿐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11) 

장성만의 꿈은 동아대학(1946년 개교)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

공한 후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

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깊어져 나라보다는 백성과 이웃과 자신의 구

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학을 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12) 물론 

가정형편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목사가 되겠다는 장성만의 신념은 6.25 참

상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제대하자마자 주저함 없이 1953년 1월 4

일 첫 주일에 대교교회를 시작한 것만 보아도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

가를 엿볼 수 있다. 이때가 만 20살을 갓 넘긴 때였다. 

2.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게 된 동기

8) ‘역경의 열매(2),’ 2009년 4월 7일자. 
9) “Shung Man Chang,” Ibid.
10) Mark G. Maxey,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n.d. 이 글은 맥시
의 추천서 성격의 글로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으로 발송한 서신으로 추정
됨.

11) ‘경남성서신학원 거제분원 개강예배,’ ｢시사코리아뉴스｣, 입력: 2009.03.17. 및 
‘경남성서신학원 33회 졸업식으로 평신도지도자 배출하다,’ ｢한국기독공보｣, 입
력: 2010.12.20.

12)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From that time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deliverance of people than country. I was brough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sbyterian family from the days of my 
grandmother, however I was not in the real faith but formal. My 
father’s death made me feel the doubts of human being itself. I was in 
agonies beyond description, and finally concluded that to devote 
myself to the Christ is the only way to deliver my neighborhood as 
well as myself.”



- 4 -

1)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미군 군목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게 된 데에는 두 가

지 계기가 있었다. 그 첫째는 신학교 시절인지, 아니면 중학교시절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군 군목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이 진술은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신학생 때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진

술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과 혼합된 부분이 있어 보일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크게 약화되고 만다. 

저는 장로교에 소속된 영남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성경공부에 진력하였습니
다. 그 무렵에 저는 우연히 한 집회에서 어떤 미군 군목을 만났고, 그로부터 저는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에 관한 것이었
습니다. 집회 후에 저는 제게 새롭게 인식된 복음에 관해서 그분과 긴 대화를 나
눴는데, 그분의 설교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설교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울과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순수한 복음이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13)

두 번째 또한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1949년이면 신학생 때가 아니

라 중학교 5학년 무렵이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 불과 9년 전에 있었던 일

의 회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고 착각이 있었다고 해도 앞뒤로 1년 정도

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복음의 단순성을 수용하
고,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며, 모든 인위적 요소들을 충실히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고, 일생을 환원운동에 헌신하기
로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그 때가 1949년 4월이었습니다.14)

13)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I was admitted to the 
Yung-Nam Bible Institute that belongs to the Presbyterians and 
focused my efforts on studying the Bible. During that time I happened 
to meet a U. S. Army chaplain in a meeting and listened to his 
sermon perfectly new for me. That was the story of the New 
Testament. After the meeting I talked with him about the new 
recognition of the Gospel a long time because I was thrilled by his 
sermon. At last I could clearly know that his words are not new but 
the pure gospel that Paul and Jesus p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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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후에 저는 군에 입대하였는데, 6.25전쟁이 터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전사자들을 보면서 복음전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 후 1953년 1월 첫 주일에 식구들과 이웃들을 포
함해서 총 일곱 명이 저희 집에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교교회의 
시작이고, 기억할 귀한 날입니다.15)

이것은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6.25전쟁이 터지기 이전이었고, 입대 

전이었으며, 그때에 이미 장성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대하자마

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알렉스 빌즈의 증언인데, 그는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

기를 부친이 돌아가신 해이자 중학교 2학년 때인 1946년 때였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12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혼란기에 장성만은 미군 군목을 만나게 
되었고, 군목은 그에게 주님의 길을 좀 더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성만
은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수용하였고,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군목의 이
름은 잊혔지만, 그는 분명코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16)

이 빌즈의 진술은 장성만 목사로부터 직접 청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

러난 오류가 있고, 혼합된 점이 있다고 보아져서 1946년 설은 수용되기 어

14)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I was so happy to find the 
simple truth. I received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in my mind that 
did follow the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faithfully rejecting every 
artificial elements. I was baptized into Christ and promised with God 
to devote my whole life for the Restoration Movement. It was April, 
1949.”

15)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After the event I joined in 
the Army when the Korean War had broken. Seeing a great number 
of dead bodies in the miserable looking war, I felt more the 
importance of the necessities of the spreading of the Gospel in my 
bones. After returning from the war first Sunday of January in 1953, I 
got a worship with seven people together that contains our family and 
neighbors in my own home.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Dai Kyo 
Church, a worthy day to remember.”

16) “Shung Man Chang,” Ibid. “Twelve years ago during the chaotic days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Chang came in contact with a U. S. 
Army chaplain who taught him the way of the Lord more perfectly, 
and he accepted the New Testament position and was baptized into 
Christ. This man’s name has been lost, but he is certainly one of the 
nameless heroes of 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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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18세의 학생 장성만에게 신약성서교회의 중요성을 깨우친 이 군목이 누

구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 미군 군목으로서 

1949년 4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할 마틴(Hal 

Martin)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마틴은 규슈에서 복무하다가 1947

년 초가을에 한국 복무의 명을 받고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하였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들 게리(Gary)도 한국에 있었다. 장성만 목사가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 4월이면, 마틴이 한국에서 복무를 시작한지 1년 6개

월가량 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을 방문한 군목이 마틴이었을 가능

성이 높다. 마틴은 한국 복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1947년 

말까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

을 때이므로 상주한 선교사가 없던 때였다.17)

2)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부산에서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에 서울에는 힐 요한 선교

사 가족이 있었다. 힐은 1940년 11월 16일에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당하여 

미국에 머무는 동안 19개월간의 미 육군 군목으로 복무를 마치고 1946년 

5월 14일 제대하였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947년 8월에 

M.A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강제로 철수당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하여 3월 15일부터 서울 연지동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열고 

있었다.18)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힐은 일본으로 피신하였

고, 1951년에는 부산에 6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보고가 힐 요한 선교사에

게 전달되었다. 이들 교회들은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

17) John T. Chase,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7 and "The Year 1948,"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1. 

18)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46: 2; John J. Hill,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7: 1, 3-4; John J. Hill,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2; “Responsive 
Koreans,”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118;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hristian 
Standard, 27 August 1949: 54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
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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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2월에 힐 선교사는 서울 목회자들 가운데 두 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
은 21명의 내국인 전도자들이 부산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힐 선교사는 “부산 인
근에 여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근채의 편지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 지도에 새로운 장소들에 여섯 개의 교회
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19)

힐 요한 선교사는 1951년 6월 18일 부산에 돌아와 7월 5일까지 머물렀

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나는 부산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피난민 형제들. 그중에서 15명
을 만나고 도왔다. 우리는 6월 24일과 7월 1일에 나무 아래 모여 함께 예배를 드
렸다. 6월 24일에는 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일할 신실
한 교단 설교자도 포함되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도록 큰 천막을 사서 거기에 남겨 두었다.20)

이 같은 증언은 만 21살이 된 장성만이 1953년 1월 4일 대교교회를 개

척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김광수 

장로(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난 때인 1952년 2월 20일 부산 동구 수정

동 대지공원에 천막을 얻어 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고 

했고, 임학균 전도자에 의하면, 또 다른 교회가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이

흥식 전도자와 몇몇 형제자매들에 의해서 1951년 2월 4일 용두산 일대에 

교회를 설립하여 첫 예배를 드리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렀다고 증

언하였다. 이 두 교회는 1954년 7월 20일에 통합되어 지금의 부산중앙 그

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광수는 1952년 봄에 일본 

이바라키 국립대학의 캐논이 내한하여 부산에서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설명한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21) 이런 정황들

19) “John Hill Granted Permission to Return to Korea,” Christian 
Standard, 19 June 1951: 403. In February, Mr. Hill received letters 
from two of the Seoul ministers who report that twenty-one of the 
native evangelists have reached Pusan. Mr. Hill states, “It may be that 
we have six new churches of Christ near Pusan, for Kim Keun Che’s 
letter includes a hand-drawn map on which are shown six churches 
of Christ in new locations....”

20) John J. Hill,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hristian Standard, 4 August 1951: 483. 

21) ‘김광수 장로,’ http://kccs.pe.kr/kangsu.htm 및 ‘영남 환원의 산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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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석기 목사가 왜 부산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가 부산에 머무른 

이유가 단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성만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

다. 

그때 나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됐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동석기 목사님
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실력 있는 목회자였다. 백발의 노목사가 대교동 
미국문화원 강당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었다. 그때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열린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동 목사님의 메시지는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22)

이 진술은 미국 군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앞선 

진술과 상충되는 것 같으나 실은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진술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때 부

산으로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해서 부산에 몇몇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개척

되었던 것이고, 동석기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보다 명확

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석기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민노동자였으나 미국 본토로 건너가 감리교계통에서 학부와 원부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 감리교에서 목회하다가 재차 도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계통 

신학교에서 다시 공부한 후에 환원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한국

에 파송된 분이었다. 다음의 글은 만 21세의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성경 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한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주의
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갖는다. 세례 대신 침례를 정례화한다." 동 목사
님의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광야의 외침이었다. 그
리고 내가 지금껏 머릿속에 그려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록했다. 장로교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바
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할머니의 신앙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나의 신앙을 분명
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앙의 독립선언이었다. 1953년 1월 1일.
인생 여정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우리집 2층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
다. 교인은 총 7명. 비록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베풀었
다. 실로 감격적인 예배였다.23)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http://kccs.pe.kr/CHURCH/xianch36.htm.
22) ‘역경의 열매(3),’ 2009년 4월 8일자. 



- 9 -

3. 성공의 발판

장성만 목사의 성공의 발판을 살펴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미군 군목과의 만남과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이 있은 후, 그가 그리

스도의 교회의 신약성서교회 질서에로의 환원정신을 옳게 여겨 자발적으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있다. 이 선택이 그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이 대교교회가 있었기에 몇 년 후 그를 도와준 알렉

스 빌즈와 마크 맥시 및 딕 래쉬를 만날 수 있었다. 

장성만 목사의 1953-56년 사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

다. 이 시기에 서울 송월동 기독교선교부에서 힐 요한을 비롯한 다수의 여

선교사들이, 55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선교활동과 고아

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 다른 한편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중심으로 이신 목사와 최요한 목사 등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었다. 신학교는 서울시 서

대문구 송월동에 있었고, 

충청이남지역에서도 김은

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

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배

출하였다. 그러나 장성만 

목사가 교단에 모습을 나

타내기 시작한 것은 대체

로 1957년부터였다.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 동석기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장성만이 대교교회를 개척한 이후 소속을 어디에 두었었는지도 알려

진 바가 없다. 다만 50년대 초기에는 유무악기의 구분이 아직 심한 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50년대 중반이후에 부산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유악기 

독립교회 선교사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알렉스 빌즈였다.

1)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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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빌즈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여24)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웠고, 월간소

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

다.25) 그녀는 1953년 4월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선교방송을 이어갔

고, ｢파장｣을 1959년 2월(47번)호까지 발행하였다.26) 이후 풀츠는 1959

년 6월 8일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27)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였다. 빌즈는 라

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

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라디오선

교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빌즈

는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고,28) 

1956년 9월 24일 법인(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

으며,29) 전 가족이 동년 12월 13

일에 부산으로 옮겨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30) 그러나 자금부족으

로 방송국설립이 무산되자 1961

년에 CRM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귀국하였다.

빌즈가 장성만 목사를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57

24)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25) "Exie Arrives,"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December 
1952: 2.

26) “First-Fruits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 1-2.
27) “NCBA Inaugural Meeting,” News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1-2. 
28)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ave Lengths, March 1955: 1.
29) "C.R.M. Incorporated," Wave Lengths, October-November 1956: 1.
30)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ave Lengths, January 1957: 1-2.



- 11 -

년 6월부터였다. 참고로 

장성만은 이 무렵 20대 

중반이었고, 목사안수를 

1960년(28세)에 받았지

만,31) 빌즈는 그가 대교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점

에서 항상 ‘장성만 목사’

라고 칭하였다. 빌즈는 부

산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지난 몇 주간 사이에 침

례를 보고해왔는데, 그 가운데 시내 중심에 있는 대교교회가 가장 활동적이

었다며 장성만 목사의 침례식 사진을 두 장이나 ｢파장｣에 싣고 소개하였다. 

사진만으로 보면, 이때 바닷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총 8명

이었고, 남자가 2명, 여자 6명이었다. 이어서 빌즈는 자신의 집에서 성경공

부가 이뤄지고 있고, 한글로 된 인쇄본 문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설교자들과 몇몇 장로들이 매주 월요일 빌즈의 집에서 모여 친교를 나누고 두 
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도와야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설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수의 책들에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특정 
성구들의 의미를 상세히 연구하며,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
립스(Phillips)가 저술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책이 등사하여 사용되는데, 이는 
명확한 번역과 인쇄된 형태로 다량의 자료를 오래도록 소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
는 제안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로 된 건전한 신약성서문헌이 크게 요구
되고 있습니다.32)

3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88쪽; ‘20년 동안 청소년 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장성만 목사 – 마지막 
소망은 기독교 문화재단 말들 것,’ ｢한국기독신문｣ 2009.1.24. 

32) "And the Lord Added," Wave Lengths, June 1957, No. 32: 1-2. The 
preachers and some of the elders meet every Monday at the Bills’ 
house for fellowship and two hours of serious Bible study. Among 
other things attention is given to sermon helps, detailed studies of 
certain verses with material assembled from a number of books and 
prepared in translated form. The book “Church of Christ” by Phillips 
is being used in mimeograph form in order to work out clearer 
translations and suggestions to use in permanent large quantity, 
printed form. Sound New Testament literature in the Korean language 
is a big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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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빌즈는 이 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0월에는 시내 중심에 소재한 

대교교회에서 일련의 특별집회를 인도하였다고 적었다.33) 

중요한 것은 빌즈의 전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부산으로 이

사한 이듬해 곧 1957년 초중반부

터 장성만 목사가 빌즈의 라디오

선교사역에 긴밀히 동역하기 시작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장상

만은 빌즈의 모든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고, 빌즈는 그를 방송설교 

담당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빌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입니다. 따라서 한국말 복음의 소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춘 
누군가를 찾는 것이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장성만 목사
를 그 일의 적임자로 찾게 해주신 것이 기쁩니다. 그는 부산에서 최근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라디오 설교와 라디오 성경강좌들을 방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료준비에 쏟고 있습니다.34)

이 무렵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에 소속

되어 부산에 온 선교사들, 곧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1957.10.8.-59.2.25), 조 세걸키(Joseph Seggelki, 1958.1.31.-61.7) 가

족, 버트 엘리스(Bert Ellis, 1958.5.3.-82.6) 가족은 빌즈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1958년 10월 25일 한국에 머문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기 중인 선교

사 가족들이 모두 탈퇴할 때까지35) 대교교회를 중심으로 장성만 목사와 긴

33) "Local Churches," Wave Lengths, November 1957, November. 35: 2.
34) “Shung Man Chang,” Ibid. The most important program on the 

station will, of course, be the direct Gospel messages in sermon. It 
has been of the greatest importance to find someone who had all of 
the necessary qualification to become the Gospel Voice in the Korean 
language. We rejoice that the Lord has led Pastor Shung Man Chang 
to become that spokesman. He has recently joined the staff in Pusan 
and is devoting his time to preparation of material that will become 
radio sermons and radio Bibl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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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사역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교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빌즈는 그 

이유를 대교교회가 그들이 

출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하였다.36) 그러나 구른지 

양과 세걸키 및 엘리스 가

족은 1958년 10월 25일 

빌즈 가족과 관계를 단절

함으로써 빌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성만

과 대교교회에 발길을 끊

었다. 

이런 상황의 악화와 갈등 속에서도 빌즈는 꾸준히 장성만 목사와 대교교

회에 관련된 소식을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알렸다. 세족회에 관련해서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 부산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의 훈련은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그 비전은 장성만 목사에게 속합니다. 그가 지도하는 젊은이들은 
대개가 대학생들이었으나 그들은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들을 섬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의 비전은 그들이 가능하다면 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반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렉스가 지도하는 매주 성경공부도 그런 차원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게다가 장성만 목사는 자주 젊은이 그룹을 데리고 산이나 바닷가로 

35) Joe Seggelke, News Letter #3, January 1959. Plans never seem to 
work out just as you anticipate and this has been equally true in our 
case. Our disappointment has been great indeed over CRM. We have 
corresponded with many of you but to some this will be the first news 
you will have concerning our resignation from CRM. Last October 25, 
1958, six members of the Home Committee... the recruits at home... 
and the missionaries on the field (Bert Ellis family, Flora Maye 
Guernsey, and the Seggelke family) resigned because of lack of 
confidence in V. Alex Bills and the way the work of CRM has been 
misrepresented to us and to those at home. 

36) ‘장성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의 사진설명,’ Wave Lengths, July 
1958, Number. 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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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갑니다. 그들은 어떤 농가
의 방들을 빌려서 며칠씩 함
께 숙식하며 공부합니다. 우
리는 여름 방학을 끝낸 직후 
이 같은 성경공부를 속개했
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더욱
촉망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름방학동안 결
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이는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려고 시골의 고향마을
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손실을 메우고 
그들의 자리를 채워줄 다섯 
명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입
회하였습니다. 이들 젊은이

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기에 중심 교회를 떠나 교회가 없는 도시의 다른 지
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4백만 부
산지역에 우리에게 속한 교회가 2-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구축
하려는 노력의 형태입니다. 사방이 다 교회가 필요한 곳들입니다.37)

37) “Young Men,” Wave Lengths, October 1958, Number. 44: 1-2. Here in 
Pusan the training of young men to become Christian leaders is 
taking a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The vision belongs to Pastor 
Chang Man Shung. Many of his young men are enrolled in the 
universities, but they are interested in serving the churches that are 
so desperately in deed of ministers. It is his vision for them to have a 
general education in the best manner possible in this country; and for 
the church to provide special training that they also may know the 
Bible. The weekly Bible class Alex conducts is the regular week by 
week phases of their training. However, the pastor frequently takes a 
group of young men off to the mountains or seashore. They live and 
study together for a few days in rented rooms in some farmer’s 
house. We have just resumed these classes after a summer vacation. 
It was a shock to learn that one of the more promising young men 
had died of t.b. during the summer. Another young man had to 
return to his home village in the country to care for his aged 
parents. Although this was a loss, there were five new young men 
ready to take their places. As soon as these young men can, they 
want to go out from the central church to other districts of the city 
where we have no church and establish a congregation. This is the 
type of effort that will build lasting results and with four million 
people in the Pusan area and only two or three congregations. There 
is plenty of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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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젊고 유능한 20대의 장성만 목사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

질 발판을 깔아준 인물이 알렉스 빌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만 목사

가 대교교회를 개척한지 만 4년쯤 된 1956년 12월 13일에 알렉스 빌즈의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듬해부터 장성만 목사는 빌즈의 동역자로 활

동했고, 빌즈 선교사를 보려고 서울과 강릉뿐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다수

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찾아왔으며,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젊고 유능한 20

대의 장성만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한 분이 일본 규슈에서 사

역하는 마크 맥시였다.

2) 마크 맥시(Mark Gregory Maxey)

마크 맥시는 알렉스 빌

즈가 장성만에게 깔아준 

발판에 날개를 달아준 인

물이었다. 맥시 선교사 가

족은 1950년 8월 27일 

미국에서 배를 타고 

1950년 9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

다. 그들이 일본의 땅 끝 

도시 가노야(Kanoya)에 

안착한 것은 동년 10월 

20일이었고, 그곳에 ‘규슈 

그리스도인 선교부’(Kyushu Christian Mission)를 세워 사역을 시작하였

다.38) 

맥시는 1944년 6월부터 1949년 8월 30일까지 5년간 미육군 군목으로 

사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년은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전쟁 직후 미군정의 

통치로 일본정국이 안정된 1947년에는 전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였

다. 맥시 부부가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맥시는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30일 미

38) “Thumbnail History,”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June 19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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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 주 배틀 크리크(Battle Creek)에서 제대하였다. 맥시 가족이 규슈를 

선교지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이 가지 아니

한 곳,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것이 그 첫 번째였고, 

나중에 미해군항공기지가 있는 가노야에서 군목 폴 쿡(Paul Cook)이 다수

의 일본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시작한바가 있었다는 소식과 그들로

부터 초청을 받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 그 두 번째였다. 물론 맥시는 그 전에 규슈나 가노야에 가본 일이 

전혀 없었다.39)

맥시가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에 한 때 일본에서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

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도쿄 요츠야 선교부에서 잠시 

사역했던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있었다. 또 부산에는 1951년부터 일본 오

사카(Osaka)에서 5년간 라디오방송선교를 했던 알렉스 빌즈 가족이 있었

다. 

둘째는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

판”(the ripest mission field in the world)으로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이

다.40) 맥시는 “일본에서 한 사람의 개종자는 한국에서 100명의 가치가 있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가 한국에서보다 100

배나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바가가 있다.41) 

셋째는 한국이 6.25전쟁으로 많이 피폐해 있었기 때문이다. 맥시의 한국

39)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November 1955: 2-3. 이 자료는 맥시 
선교사 가족이 미국에서 발간한 첫 안식년 소식지(1955년 6월부터 56년 9월까
지)이다.

40) “Korean Work,” Tokyo Christian, February 1932: 2.
41)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6,” Ibid., November 1959: 1. The 

temptation for both missionary and supporter is to judge the work by 
comparing the amount of money sp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That 
is one valid basis of judgement but it is not the only one. Fields differ 
in their results. For instance it is said: “One convert in Japan is worth 
100 in Korea.” Only a saying, of course, but it indicates that it may 
be 100 times more difficult to win a man for Christ in Japan than in 
Korea. Preaching the gospel is much more than a dollars and cents 
business and we can not always judge its effectiveness by determining 
how many dollars it took to win one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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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1951년 반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날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42) 

넷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규슈의 관문인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짧다. 밤배를 이용하면 

하룻밤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이다.

다섯째는 맥시는 자신이 사역하는 가노야를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나사

렛과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멸시당하는 동양의 나사렛

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했던 맥시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윌리엄 

D. 커닝햄과 존 T. 채이스가 그러했듯이, 소외되고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관

심과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43)

맥시가 부산을 방문하여 장성만 목사를 최초로 만난 시점은 아무리 빨라

도 1957년 이후이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는 1959년이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1983년 4월에도 맥시는 대만을 거쳐 (장성만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

을 방문하여 부산, 대전, 서울의 학교들과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는 장성

만 목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장성만 목사 내외는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우
리는 25년간 친근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있
는데, 그곳에서 그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
문하게 된 것은 그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써 그가 부산에 세운 대학에서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44)

 

여기서 맥시가 말한 “25년간”이란 말은 1959년을 말한 것이다. 1959년 

5월 2일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 존 릭긴스(John Liggins)가 규슈 나가사키 

항에 상륙한지 일백 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맥시는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성서대학(The College of the 

Scriptures)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제인 티브스 맥시(Tibbs 

Maxey)를 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인 마틴 클라크(Martin Clark)와 상의하

42) Mark G. Maxey, “Some Questions Answered,” Ibid., June 1951: 4.
43) Mark G. Maxey, “Why Kyushu?” Ibid: 2.
44) Mark G. Maxey, “Linkletter No. 261,” Ibid., May 1983: 1. Mr. and Mrs. 

S. M. Chang took care of me Saturday afternoon and evening. We 
have had a close fellowship for 25 years. He is now serv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here he is making his Christian influence felt. It 
was his invitation to hold the spring revival at the college he founded 
in Busan that brought m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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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의와 설교를 목적으로 한 달간 일본에 초청하였다. 이때 맥시는 친형

제 티브스 맥시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 상주한 해롤드 테일러 가

족과 부산에 상주한 알렉스 빌즈 가족을 만나 교제하였다. 이때 맥시는 장

성만 목사를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983년 4월은 그때로부터 

25년째였다.45)  

맥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장성만 목사 소개장에서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세 차례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46) 이 가운데 한번은 1961년 7월 중하순

으로써 오사카성서신학교

에서 6주간의 집중교육을 

마친 장성만 목사와 함께 

입국하여 10일간 체류하

였다. 부산 대교교회의 장

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

하였고 대전에서는 힐 요

한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 이 때 25명의 한

국인 목사들을 만났고, 부

산과 대전에 있는 교회들

에서 8번 설교하였다.47)

4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Ibid., July 1959: 1-2. A second 
Centennial observation has also been completed: the visit of Tibbs 
Maxey, President of the College of the Scriptures in Louisville, 
Kentucky. I and Martin Clark, President of Osaka Bible Seminary had 
asked him to come to Japan for a month of preaching and teaching. 

46) Mark G. Maxey, “Linkletter No. 134,” Ibid., September 1963: 3.
47)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Ibid., September 1961: 1. In July 

we went to Korea. For ten days we enjoyed the hospitality and 
fellowship of S. M. Chang and pastors of the Pusan area and John 
and Jane Hill at Taejon. In spite of the poverty of the people, they 
encouraged us by the warmth of their faith, their singing and their 
praying.;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Ibid., December 1961: 1. 
In mid-July after wading through paper mountains of red tape, our 
family took a trip to Korea... During our ten day stay, in addition to 
enjoying the new and different scenery along the railroad from Pusan 
to Seoul, we saw some of the historic sites in the capital city, enjoyed 
the hospitality of John and Jane Hill, at Taejon, and visited their work. 
In Pusan, Bro. Chang took care of us. We met about 25 of the Korean 



- 19 -

이때 빌즈 가족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이

며, 조와 맥신 세걸키 가

족도 1961년 7월에 안식

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

갔고,48) 버트 엘리스 가

족만 부산에 남아 있었다. 

엘리스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안식년을 갖

기까지 조 세걸키와 함께 

한국방송밋숀(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

(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하였으며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공부 그룹들을 조직하여 가르쳤다. 엘리스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하고는 유대관계를 가졌으나 1958년 10월 이후 불편

한 관계를 유지했던 알렉스 빌즈와 협력했던 장성만 목사하고는 유대가 거

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9)

맥시가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방문한 나머지 한 차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960년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해방이후 일본에 상주한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때는 1950

년대 중반부터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부터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상주하였고, 1957년 한국에 들어온 딕 래시 가족이 1958

년 5월 10일 이후 강릉에 상주하였다. 또 알렉스 빌즈(Verlen Alex and 

Betty Bills)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이후 부산에 상주하였다. 특히 해

롤드 테일러는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서 6주간 집중강의를 도입하였는

데,50) 이 강의의 강사로 일본에 상주한 선교사들을 초빙하여 두 과목을 맡

아 가르치게 하였다. 1957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집중강의에 요츠야 선교부에 소속된 앤드류 패턴(Andrew Patton)이 초빙

되었고,51) 이듬해인 1958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pastors and spoke 8 times at the churches in Pusan and Taejon.
48) “Letter #38,” Flashes from the Lashes, 3 October 1962: 1.
49) Joe Seggelke, Bert Ellis, “Dear Friends,”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1961: 1-2.
50)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232. 
51) Andrew Patton, “Trip to Korea,” Tokyo Christian, Winter 1958,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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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강의에는 요츠야 선교부에 소

속되어 태평양 전쟁 직후 도쿄 미

카와시마(삼하도)조선인교회를 재

건한 해롤드 심즈(Harold Sims)

가 초빙되었다.52) 심즈는 이 기간

에 부산을 방문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장성만 목사와 그의 교회

를 방문한바가 있다. 빌즈는 그들

이 함께 찍힌 사진을 ｢파장｣에 게

재하였다.53) 또 알렉스 빌즈 가족

이 1961년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일본 규슈 가노야에 상주

한 맥시 가족을 방문하여 교제하

고 몇 차례 설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54) 맥시 가족 또한 

빌즈 가족이 있는 부산을 1959년

과 60년에 두 차례 방문하여 젊

고 유능한 장성만 목사를 만났고, 

1961년 일본에 초청하여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두 차례 6주간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맥시가 장성만을 돕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장성만은 20대의 젊은 목회자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유능함과 지도

력을 선교사들 앞에서 십분 발휘하여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이고, 맥

시 또한 젊고 유능한 내국인 사역자 양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었으며, 장성만의 비전이 맥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 때문에 맥시

는 오사카성서신학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고,55) 자신도 가노야에 학

57, No.3: 2.; Harold Taylor, “Activities and Ministries,”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3. On Oct. 21 Bro. Andrew Patton came from 
Tokyo to help in the seminary for six weeks. 

52) Tokyo Christian, Fall 1958, vol. 58, No.2: 2. Harold Sims is in Seoul, 
Korea from Oct. 21 through Nov. 28, teaching 2 courses in the 
Seminary there and visiting the missionaries and churches there.

53) Wave Lengths, December 1958-January 1959, Number. 46: 2. 
54)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Ibid., January 1961: 1-2.
5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Ibid., April 196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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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를 세워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기반을 돕겠다는 계획을 

1956년에 실행에 옮겼고,56)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처럼 자신의 학교에서도 

6주간 집중강의 또는 2주간 집중강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57) 맥시는 도쿄 

요츠야 선교부에 상주한 해롤드 심즈를 강사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심즈는 

일본어가 능통하였기 때문에 1961년 1월 9일부터 2주 동안 매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강의에서 로마서를 일본어로 강의하였

다.58)

둘째, 윌리엄 D. 커닝햄과 마찬가지로 맥시도 한국사정의 어려움과 한국

에서의 복음전파력에 주목하였다. 맥시는 장성만 목사와 딕 래시의 초청을 

받고 1966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방문이 

맥시에게 특별했던 것은 한국에서 이뤄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현장

들(부산, 대전, 서울, 강릉)과 현지 선교사들(장성만 가족, 딕 래시 가족, 힐 

요한 가족, 최순국, 최윤권,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그들이 세운 대학들(동

서기독실업대학, 한국성서신학교, 대한기독교신학교, 서울성서신학교)과 다

수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강연들과 설교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소감

을 맥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즈음 매우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나라는 일본의 서쪽 인근의 이웃나라 한국
이다. 한국은 매우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수준에 도달할 희망은 아
직은 수년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믿음에 관한한 한국은 숫자와 
열정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갖는다. 그들과의 친교는 정말 신나는 
경험으로써 나는 그 같은 것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항상 고대한다.59)

56)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Ibid., November 1955: 8. On 
return(1955년 6월에 시작한 안식년을 끝내고 1956년 9월 일본에 돌아가면), 
we will start a school to train young men and women for Christian 
leadership and evangelism, and secondarily, to teach them skills which 
will help them to be self-supporting. Land for such a school has 
already been purchased adjacent to the Mission house in Kanoya. 
Work on this school must begin by October 1956 or government will 
reclaim land. 

57)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Ibid., March 1960: 1.
58)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Ibid., January 1961: 2.
59) Mark G. Maxey, “Linkletter No. 164,” Ibid., November 1966: 1. 

Coming along very rapidly these days is Korea, Japan’s near neighbor 
to the west. Korea has had a very late start and can not hope to 
reach Japan’s economic level for many years yet. But in regard to the 



- 22 -

이 같은 이유로 맥시는 자주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1965년 가을에는 신

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의 신약학 교수 루이스 포스

터 교수(Lewis Foster)를 일본에 초청하여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 포스

터 교수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으로서 NIV의 누가복음

과 사도행전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었다.60) 맥시로서는 자신의 주선으로 미

국에 건너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본국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본 규슈 

가노야교회의 히데오 요시이 목사와 부산에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

업학교를 개교시킨 대교교회의 장성만 목사를 포스터 교수에게 내보이는 것

에 대한 자부심이, 반면에 포스터 교수로서는 자신이 가르친 동양인 제자들

이 미국에 남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충만했으리라 추정된다. 또 맥시는 1969년 3월말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

국성서신학교에서 특강과 설교를 하였다. 제인 힐 선교사의 1969년 5월자 

사신에 의하면 맥시는 이 방문 때 2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적었다.61) 

또 힐 요한 선교사가 유물로 남긴 사진들에 의하면, 맥시 부부(Mark and 

Pauline Maxey)는 아홉 살 된 막내딸 호프(Hope Maxey, 1960.10.4.일

생)를 한국에 데려온 것을 볼 수 있다. 맥시 선교사 가족은 부산실업전문학

교가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신입생 120명을 모집한 1971년 봄학기 

신앙수련회에 초청을 받아 재학생 55명까지 포함한 전교생 175명을 대상

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여명이 넘었다.62) 맥시

는 이후로도 자주 대학신앙수련회 등에 초청강사로 방문하였다. 

셋째, 맥시는 이미 히데오 요시이(Hedeo Yoshii)라는 젊고 유능한 목회

자를 돕고 키우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학습을 받았기 때문

이다. 히데오 요시이와 장성만은 1932년 동갑으로써 미국에 유학하기까지 

각각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복음에의 사명감을 스스로 입

증한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맥시는 이 두 사람을 미국에 보냈다. 그

Christian faith, Korea has a Christian community whose numbers and 
zeal is truly outstanding. Fellowship with them is such a wonderful 
experience that I always look forward to the chance of experiencing it 
again.

60) Mark G. Maxey, “Linkletter No. 150,” Ibid., July 1966: 1-2.
61) Mark G. Maxey, “Linkletter No. 183,” Ibid., April 1969: 1-2; 조동호, 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55-56.
62)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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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전 세대들 곧 선배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 유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길어도 1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

다.63) 이 일에 맥시는 성공했고, 무엇보다 장성만 목사의 상상을 초월한 성

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맥시는 1959년 7월 선교사로서 첫 결혼식 주

례이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우중에 치른 히데오 요시이의 결혼식을 마친 소

감을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게 우리는 초창기 개종자들이 성숙해지고 결혼하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
을 지켜보았다. 아무튼 미래를 위한 희망이 보인다.64)

(1) 일본 유학

장성만 목사의 일본 유학기간은 짧았다. 그는, 1961년에 오사카성서신학

교에 편입학하였는데, 그해에 3개월짜리 비자를 가까스로 두 차례 정도 받

아 두 학기 곧 6주간 집중강의에 두 차례 참석하고서 졸업장을 받았다. 앞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6주간 집중강의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뿐 아니라, 오

사카성서신학교에서도 이뤄진 일종의 관행이었고, 맥시 본인도 가노야에서 

63)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Ibid., June 1961: 4. Considering 
all churches, all cases and all fields in the Orient during the past 30 
years, the practice of sending students from this part of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has not produced an impressive record. Some fell 
afoul of liberalism, some of the American standard of living, some 
never came back and of those who did, not many are actively 
preaching the gospel. 1960년 5월자 2쪽 서신에 의하면, 히데오 요시이
(Hideo Yoshii) 목사에게 아들 마코토(Makoto)가 태어난 것은 1960년 3월이었
다. 이 마코토는 일본의 대학에서 영문과를 마친 뒤 1982년 9월부터 신시내티
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만 5년간 신학석사 과정을 밟았고, 
그 후로도 미국의 종합대학교들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구마모토 현
립대학 영어영미문학과 과장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맥시 선교사는 바로 이런 점
을 우려했던 것인데, 맥시가 요시이 목사에게서 성공을 맛보았다면, 다음 세대
인 마코토에게서는 실패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마코토 개
인에게는 영어영미문학과 교수가 된 것이 성공일 수 있고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
도인으로서 일본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시이 목
사와 그의 아들 마코토의 사례는 어쩌면 수많은 목사들이 경험한 동일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참고로 필자는 마코토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
에서 4년간 함께 석사과정을 밟았다.

64)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Ibid., July 1959: 2. Thus we 
observe the early converts growing into maturity, marriage and 
leadership. There is hope for the future aft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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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에서 6주간 집중강의를 하

곤 했다.65) 강사초빙문제와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던 때였기 때문에 학생들

은 일정기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도 연중 내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교통도 나빠 먼 길을 매주 오가기가 어려웠기 때

문이다. 

장성만 목사의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맥

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61년 5월 말에 장성만 목사가 일본의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최남단 부산에 소재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그는 일본에 입
국하기 위해서 6개월 방문비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해롤드 심즈와 내가 편지들을 
쓰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며, 공무원들을 찾아가 “그림의 떡처럼 그럴싸한”(“pie
in the sky”) 약속을 하고나서야 그에게 3개월 체류비자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일
본인과 한국인의 관계는 신약성서시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
아인을 개 취급하여 상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66)

이 점에 대해서 장성만 목사도 “당시 한일외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

아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맥시 선교사는 수십 번 일본 법무성

을 찾아가 비자발급을 요청했다. 규슈에서 도쿄를 오가며 보낸 시간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다.”67)고 했다. 

맥시는 이어서 입국비자를 받은 장성만 목사가 일본 규슈 섬 가노야 선

교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의 교회들뿐 아니라, 폴 프랫트(Paul Pratt) 선교사

가 상주한 가고시마 지역의 교회들까지 방문하여 설교하였다고 적었다. 장 

목사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와 세계에 얼마나 해로운

가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일본이 공산주의라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있음

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일본인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지성

들은 미국을 멀리하고 소련에 기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방문을 끝내고 

6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Ibid., March 1960: 1.
66)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Ibid., July 1961: 2. The last of 

May, S. M. Chang came for a visit. He is pastor of the Dai Kyo 
Church of Christ in Pusan, the southern most tip of Korea. He had 
tried for six months to get into Japan for a visit. Harold Sims and I 
wrote letters, documents, visited officials and promised “pie in the 
sky” to get him in for a three months stay.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it is somewhat like the situation in New Testament times 
when “the Jews has no dealings with Samaritans.”

67) ‘역경의 열매(4),’ 2009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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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목사는 6주간의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사카로 갔고, 오사카와 도쿄

에 주재한 선교사들과 목사들 및 일본인 지도자들을 방문하였으며, 자기 가

족은 한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68)

이 여행에서 장목사가 일본에 체류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로 추정된다. 

6주간의 학업을 마친 직후 맥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맥시 가족은 1961년 7월 중순경에 한국을 방문하여 10일 

정도 체류하였다. 부산 대교교회의 장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하였고 대전

에서는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69) 

장 목사는 그해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 기간이었던 3월 31일에 헌당예배

를 드린 새로 지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장은 

마틴 클라크(Martin B. Clark)였다.70)

(2) 미국 유학

장성만 목사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린 것은 동갑내기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탓도 있다. 맥시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를 1961년 8월에 미국에 보

낼 때의 방법과 경험을 그대로 살려 만 2년 후에 장성만 목사를 미국에 보

냈다. 

맥시는 1961년에 장성만 목사를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에 편입시켜 일 

년간 공부하게 하고, 히데오 요시이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로 보

내 1년간 석사과정을 밟게 하였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요시이가 장성만

보다 1년 먼저 1948년에, 장성만은 1949년에 침례를 받았다. 요시이는 영

어를 잘해서 아직 고등학생 때인 1950년부터 맥시를 도왔고, 장성만은 20

대 중반이었던 1957년부터 알렉스 빌즈를 도왔다. 신학교에 입학한 시기는 

68) Ibid., Anyhow, he finally made it and we had a happy time together. 
He visited the churches both here and over Paul Pratt’s way, making 
some telling points both for Christ and about the great danger of 
communism to Christianity and the world. On the last point, though 
they are sitting next to the powder keg, the average Japanese could 
hardly care less. A trade mark of the Japanese intellectual is to lean 
toward the Sovient and away from the U. S. After he left us, Bro. 
Chang went to Osaka Bible Seminary for six weeks of study and visits 
with other missionaries, pastors and Japanese leaders both in Osaka 
and Tokyo. My family and I are preparing to return his visit.

69)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Ibid., September 1961: 1; 
“Linkletter No. 121,” Ibid., December 1961: 1.

70)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Ibid., April 19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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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만이 요시이보다 1년 빨랐고 1953년 1월에 개척함으로써 단독목회도 

요시이보다 일찍 시작하였다. 다만 요시이는 오사카성서신학교에 입학한 

1951년 4월부터 그해에 개척된 교회를 1959년 4월까지 8년간 봉사하였

다. 신학교는 1956년에 졸업하였다. 1959년 5월부터는 맥시 선교사 가족

이 상주한 가노야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7년 7월 30일 만 84세

로 소천하기까지 섬겼다.71) 장성만 목사는 2015년 12월 6일 만 83세로 

소천하였다. 히데오 요시이 목사보다 미국에는 2년 늦게 가셨는데, 천국은 

그보다 2년 먼저 가셨다. 요시이 목사는 평생 가노야 교회를 섬기면서 유치

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반면, 장성만 목사는 평생 대교교회를 섬기면서 세 

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으며,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였다. 

요시이 목사는 맥시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어렵게 미국유학 비자

를 받고 1961년 8월 3일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72) 맥시는 히데오 요시

이 목사의 미국입국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

였다. 

요시이 형제는 8월 첫 주에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자신청 서류작업이 있었고, 여전히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북 규슈에 있는 
미영사관의 안내판에는 ‘미국을 보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대충 훑어보려는’ 것
인데도 입국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지상에 있는 나라치고 미국 말고는 아
마 없을 것입니다. 오직 가장 강한 인내심과 가장 결연한 의지를 가진 자만이 최
종 서류에 서명이 되고 최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어낼 것입니다. 서류 한 
장을 얻자고 지난 주 한 날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집을 나섰고,
자동차로 65마일을 운전해 가서 7시 12분 열차를 탔습니다. 후쿠오카에 12시 45
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영사관으로 갔습니다. 두 시간 만에 보증서(진술서)를 
공증 받았습니다. 시내로 가서 점심을 먹고, 3시 45분 기차를 탔습니다. 밤 9시 
10분에 가고시마에 도착해서 폴과 캐스린 프랫트 선교사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
시고, 65마일을 운전해서 자정에서야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피곤했냐고요? 물론이
죠.73)

71)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Ibid., June 1961: 1-2.; Vol 48_2, 
“Summer-Winter 2017,” News Letter of the Kagoshima Christian 
Mission, 
http://tenbyten.com/kcm/archived-newsletters/latest-newsletter-2.html

72)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Ibid., December 1961: 1.
73)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Ibid., July 1961: 1. Bro. Yoshii is 

making plans to leave for the U. S. the first week in August. An 
immense amount of paper work has been done and still more is 
required. Signs at the American Consulate in northern Kyushu 
advertise: “See America”, but probably no country on earth is so 
difficult to enter, if only for a “look-see”. Only the most hardy and 
the most determined would persist until the last paper is sign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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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있어서는 장성만 목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맥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직후인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

자들에게 발송한 장성만 목사를 위한 추천서 내용에서 미국입국비자를 받기

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까지 한 해 동
안 좌절을 맛보며 두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관료주의와 싸우며, 서신들
을 주고받았습니다.74)

맥시 선교사 가족은 히데오 요시이 목사가 1961년 8월부터 1962년 6월

까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직후 1962년 6월부터 미국에서 

안식년 일정을 소화한 후 1963년 9월 14일 일본 가노야 선교센터에 귀착

하였다.75) 아래의 내용은 맥시 선교사가 안식년을 소화한 일정을 정리한 

글과 함께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발송한 장성만 목사

를 위한 추천서 내용과 장성만 목사가 직접 쓴 자기 소개서의 전문이다.  

한국의 장성만 소개
그리스도인 교우들에게,
<링크레터>의 이 별도 서신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기쁨으로 장성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 형제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서 1963-64학년도에 일 년간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 형제는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입니다. 대교교회는 장 형제가 부산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부산은 규슈
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한 규슈 섬의 북
부에서 그가 소재한 한국의 남쪽 끝 대도시 부산까지의 거리는 100마일에 지나지 
않아서 페리로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 세 차례 다녀왔는데, 그 때마다 장 형제는 내가 바쁘게 다니며 

the final approval received. To get one paper, one day last week I got 
up at 4 a.m. Left the house at 5 a.m. Drove 65 miles. Got a train at 
7:12. Arrived at Fukuoka at 12:45. Took a taxi to the Consulate. Got 
the affidavit notarized in two hours. Went down town for lunch. Got 
on the train at 3:45. Arrived at Kagoshima at 9:10. Had a cup of 
coffee with Paul and Kathleen Pratt. Drove 65 miles and got home at 
midnight. Tired? You bet!

74)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Ibid., 
September 1963: 3. Because of that belief we have shared with him a 
frustrating year of paper work, red tape and correspondence to 
complete preparations for his coming with the two governments. 

7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Ibid., December 1961: 1; 
“Linkletter No. 134,” Ibid., September 196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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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교회들, 라디오방송프로, 나환자 요양소, 대학교 채플, 그가 조직한 제1회 
남부 그리스도인 대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곤 했습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묵었고, 그의 두 동생들을 만났으며, 그의 모친이 준비한 맛있
는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장 형제 또한 일본으로 건너와 규슈 그리스도인 선교부를 방문하였고, 인근의 
교회들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사카 성서신학교에서 6주간 집중교육 
학기를 두 차례 이수함으로써 기존에 쌓은 소양을 더 키운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 형제는 설교와 전도와 순회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 매일신문에 종교칼럼을 쓰고 있고, 라디오방
송에서도 매주 비슷한 내용을 방송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권의 신앙서적을 
한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는 지방의 지도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
리스도인 센터’를 부산에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딕 래시(Dick Lash)와 
나와 다른 선교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장 형제는 최근 
약혼을 했습니다. 그의 약혼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랑스런 한국인 그리스도인 
여성이며, 종교교육 분야에서 장 형제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 형제는 1세기 교회질서 곧 단순한 믿음과 예배와 실천의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일원입니다. 장 형제는 이 믿음을 혼자 힘으로 찾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심으로 수
용하였고, 그 믿음을 즉시 자기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 형제와 더불어 우리는 이곳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의 일 년간의 학업과 더
불어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만남이 그가 한국에 돌아가 전도사역, 특
히 신약성서교회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까지 한 해 동안 좌
절을 맛보며 두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관료주의와 싸우며, 서신들을 주
고받았습니다.

규슈 그리스도인 선교부는 그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빌 브라버드(Bill
Bravard) 목사가 시무하는 인디애나 주 노스 버논(North Vernon)의 그리스도의 교
회가 장 형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또는 
그를 위해 보내어진 헌금들을 수납할 것이고, 그 돈은 그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2년 전 히데오 요시이(Hideo Yoshii) 형제가 이곳에 유학했을 때에도 그들이 그를 
위해서 동일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
다.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한 후에 받게 될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장 형제가 공
적인 선교 영수증을 발부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형제들이 장 형제의 방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
라고 믿습니다.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 때 그를 초청하고자 하시면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글렌웨이 2700번지로 직접 그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G. 맥시 올림.76)

76)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Ibid., n.d.: 
1.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Dear Christian 
friends, It is a pleasure to introduce Shung Man Chang, (pronounce it: 
chung) to the brethren by means of this extra issue of the Linkletter. 
Bro. Chang is in the U. S. for a year of graduate study of Cincinnati 
Bible Seminary during the school year 1963-64. Bro. Chang is the 
minister of the Dai Kyo Church of Christ, a church which he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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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형제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in his own home in Pusan. Korea is not Japan and Pusan is not in 
Kyushu. We are neighbors geographically, however. It is just 100 miles 
(an overnight ferry trip) from the northern part of our island of 
Kyushu to Pusan, a large city at the southern tip of Korea. We have 
made the journey three times and each time he has kept me busy 
preaching in the churches of the area, over the radio, at the 
leprosarium, at the University chapel and at the first Southern 
Christian Convention which he organized. I have slept in his home, 
met his two brothers and shared the delicious Korean dishes prepared 
by his Mother. Bro. Chang has also visited us in Japan, preaching to 
the churches in our area. At the same time he added to his already 
considerable training by studying two six week terms in Osaka Bible 
Seminary. In Korea, Bro. Chang is busy preaching, evangelizing, 
itinerating and training young men. He has a religious column in a 
Pusan daily and a similar weekly radio broadcast. He has published 
three books in Korean on religious themes. Currently, he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Christian Center in Pusan where local 
leaders can be trained. Dick Lash, myself and others are assisting him 
in this project. Bro. Chang has just announced his engagement to a 
lovely Christian Korean girl, a university graduate, who desires to 
work by his side in the field of religious education. Spiritually, Bro. 
Chang is a part of all of us who wish to have the simple faith, 
worship and practice as it was in the founding days of the church. 
Bro. Chang sought this faith by himself. He knew it when he found it. 
He accepted it whole-heartedly and set about proclaiming it to his 
own people. We believe with Bro. Chang that a year in Bible college 
work here coupled with the churches and Christian brethren will help 
him greatly in his own witness in Korea, especially on behalf of the 
New Testament church. Because of that belief we have shared with 
him a frustrating year of paper work, red tape and correspondence to 
complete preparations for his coming with the two governments.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s acting as his sponsor. The Christian 
Church at North Vernon, Indiana, Bill Bravard, Minister, will have 
oversight while he is in the U. S. They will receive offerings given to 
him and for him and dispense them in his behalf. Many of you will 
remember that they graciously did the same for Bro. Hideo Yoshii 
when he studied here years ago. Bro. Chang will give an official 
mission receipt for any offerings given to him when he speaks. We 
believe brethren everywhere will receive a spiritual blessing from a 
visit by Bro. Chang. If you wish to have him speak, as he is able on 
week-ends and school holidays, contact him directly at 2700 Glenway, 
Cincinnati, Ohio. In His Service, Mark G. Max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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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부산에서 1932년 11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
하였고, 저는 빼앗긴 모국의 슬픔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 때 일본인에게 배웠습니다. 1945년 일본에서 독립된 후 저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동아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을 공부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
랑하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라보다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는 저의 할머니 시절부터 장로교 가족의 영향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
음생활은 형식에 치우쳤고 참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죽음은 저로 하여
금 인간 그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있었고, 결국엔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저 자신은 물론
이고 저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장로교단에 속한 영남성서신학원에 입학하였고, 저의 노력을 성경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미육군 교목 한 분을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뵙게 되었고, 그 분
의 설교를 경청하였는데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임 후에 저는 장시간 그분과 복음의 새로운 인식에 관
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설교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저
는 그분의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순수한 복음
이란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발견한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을 충실히 거부하면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정말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단순성을 받아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고, 저의 전 삶
을 환원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때가 1949년 4월
이었습니다.

그 일 후 저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
신들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저는 복음전파의 필요의 중대성을 한층 더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제대 후 1953년 1월 첫 주일에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 저의 가족과 이웃들을 
포함한 일곱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
작입니다. 기념할만한 날이었습니다.
4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이 대도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것

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일곱 명의 청년들을 택하여 
이 도시를 위해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훈련시켜왔습니다.
저는 신약성서교회에 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의 학업이나 배경이 장로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10년간은 주의 일들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 년만 공부하
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성서교리와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교단교회들에 도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시작하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센터를 완성
시키면 그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폭넓고 긍정적인 지식을 갈망합니다. 이 지식이 결과적으
로 한국의 미래에 유용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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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회들이 이번 저의 여행을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또한 한국 교회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성만 올림.77)

77)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Ibid., 
September 1963: 4.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 was born 
in the city of Pusan, Korea in November 2, 1932. Japan ruled over our 
country and I grew up in the sorrows of the lost Mother-land. I was 
taught by Japanese in my primary and high school days. After the 
political independence was achieved in 1945, I could be educated by 
the language of our own. At first I intended to deliver our country 
with political means by studying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in 
Tong-A College. By my dear Father suddenly died with illness. “From 
that time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deliverance of people than 
country. I was brough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sbyterian family 
from the days of my grandmother, however I was not in the real faith 
but formal. My father’s death made me feel the doubts of human 
being itself. I was in agonies beyond description, and finally concluded 
that to devote myself to the Christ is the only way to deliver my 
neighborhood as well as myself. “I was admitted to the Yung-Nam 
Bible Institute that belongs to the Presbyterians and focused my 
efforts on studying the Bible. “During that time I happened to meet a 
U. S. Army chaplin in a meeting and listened to his sermon perfectly 
new for me. That was the story of the New Testament. After the 
meeting I talked with him about the new recognition of the Gospel a 
long time because I was thrilled by his sermon. At last I could clearly 
know that his words are not new but the pure gospel that Paul and 
Jesus preached. “I was so happy to find the simple truth. I received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in my mind that did follow the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faithfully rejecting every artificial elements. I was 
baptized into Christ and promised with God to devote my whole life 
for the Restoration Movement. It was April 1949. “After the event I 
joined in the Army when the Korean War had broken. Seeing a great 
number of dead bodies in the miserable looking war, I felt more the 
importance of the necessities of the spreading of the gospel in my 
bones. “After returning from the war first Sunday of January in 1953, 
I got a worship with seven people together that contains our family 
and neighbors in my own home.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Dai Kyo 
church, a worthy day to remember. “It is unfortunate for us to have 
few churches of Christ in this district which had four million 
population, and so I have chosen already seven youths and trained 
them individually in order to make them Lord’s servant for this 
district. I have been anxious for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for my studying and the background was 
Presbyterian. “Then I have served in these circumstances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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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 선교사는 1964년 1월 서신에서도 장성만 목사의 결혼소식을 알리

면서 교회에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한국에서 온 장성만은 신시내티성서신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는 그의 약혼자 박양과 결
혼을 하였습니다. 박양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CBS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행복하기를 바라고, 금년 후반기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학업
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능히 
그를 초청하여 자기소개를 하게하고 또 그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하여 호의를 
베풀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신약성서시대의 질서대로 교회를 회복할 
이상(목적)에 대한 통찰력과 미국의 형제들에 대한 참된 감격의 우정을 품고 한국
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한국사역에서 느끼게 될 선한 의지는 그들이 이
곳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78)

3) 리처드 래쉬(Richard Lash)

last ten years, and came to decide to study just one year in the U. S. 
in order to be more useful to the works of the Lord in future ten 
year, too. I would like to study Biblical Doctrine and Church History 
because without knowledge of the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challenge the denominational churches in Korea. In future I am 
planning to get a training course for church leaders and youths, and 
wish to lead them when I accomplish the Christian Center which is 
planning here. “I desire wide and positive knowledg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sure that this knowledge finally will be a useful 
influence to the future of Korea. I am sure that if the U. S. churches 
help me in my trip of this time, it will also be a help to the 
dedicat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es. S. M. Chang.

78) Mark G. Maxey, “Linkletter No. 136,” Ibid., January 1964: 2. S. M. 
Chang of Korea to whom we introduced you in the fall continues his 
studies at Cincinnati Bible Seminary. At Christmas time he was 
married to Miss Park, his fiancee’, who had also come from Korea to 
study at CBS. We wish them much happiness and success as they 
continue their studies before returning to Korea later in the year. We 
hope that it will be possible for those of you in that area to have him 
speak and to show them both the hospitality of your homes. If they 
can return to Korea with an insight into the ideal of restoring the 
church as it was in New Testament times and with a genuine feeling 
of friendship toward the brethren in America, good will have come 
from their stay here that will be felt in their ministry in Korea. Please 
do what you can.



- 33 -

(1) 리처드 래쉬 선교사의 강릉사역

래쉬 선교사 가족은 해롤드 테일러의 권유로 1957년 6월 24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선교사역에 참여했다. 그는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옮겨갔다. 선

교지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옮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으

나, 첫째는 1957-58년 겨울에 강릉에서 빌려 썼던 집이 매물로 나왔기 때

문이다. 둘째는 서울에서 집 마련이 어렵고 비쌌기 때문이다. 셋째는 서울

에서 안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강릉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

고 거기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79)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래쉬는 

1963년부터 한국인교회지원자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KCHC)

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클럽에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의 지도자를 두고, 

선교헌금 100불을 종자돈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 돈이 매월 조금씩 불어

나기를 바랐고, 미국의 후원자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 클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매년 다섯 번째 주일을 KCHC의 날로 정하여 지키

자고 하였다. 래쉬는 이 무렵 한국에서는 1천불이면 꽤 괜찮은 예배당을 지

을 수 있다고 적었다.80) 

주문진 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녔던 어느 여학생에 의해서 설립되었

는데, 래쉬는 오랫동안 주문진 교회의 교회건축과 설교자 후원에 조력하였

다.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1969년 11월 21일

자 서신에 의하면, KCHC에 모금된 돈이 탄광(영동)교회 건축에 쓰였다.81)

래쉬는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하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1959년 11월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주일날 70-100명 정도가 모였고,82) 

1963년 11월 중순에 이미 새 건물에 입주하였으며,83) 빚을 다 갚고 1964

년 12월 13일에 봉헌하였고,84) 1969년경에는 자립할 수 있었다.85) 래쉬

의 통역은 최종묵이 맡아 수고를 했는데, 통역으로 사역하는 동안 평산교회

79) “Letter #13,” Flashes from the Lashes, 24 April 1958: 1-2.
80) “Letter #42,” Flashes from the Lashes, 26 June 1963: 3.
81) “Letter #74,” Flashes from the Lashes, 21 November 1969: 2.
82) “Letter #23,” Flashes from the Lashes, 25 November 1959: 2.
83) “Letter #44,”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3.
84) “Letter #48,” Flashes from the Lashes, 2 December 1964: 2
85) “Letter #73,”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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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척하여 설교하다가 래쉬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간 1964년부터는 전임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1964년 2월 11일자 서신에 의하면, 래쉬가 방문했을 때 평산교회에 

2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다수가 남자들이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초신

자들이었다고 했다.86) 최종묵은 1967년경부터는 강릉교회를 담임하였다. 

탄광지역의 구절교회(탄광지역)는 동해 지역 교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

다.87) 

래쉬 가족이 1971년 미국으로 영구 귀국할 당시까지 어려웠던 주문진교

회는 출석교인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탄광(영동)지역 교회는 새 건물에

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래쉬가 방문하기 전날 5명의 새신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산중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방문

하였다.88) 이 교회의 건축도 1971년 말까지는 거의 완공되었다.89) 그리고 

적어도 세 개 교회들은 1970년까지는 자립에 성공하였다.90)

(2) 장성만 목사와의 만남

래쉬 가족이 부산을 방문한 첫 사례는 1957년 6월 24일 부산항에 내렸

을 때이다. 그들은 빌즈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렀는데 그때 장성만 목사를 

처음 봤을 수 있다.91) 그리고 이듬해인 1958년 1월 9일 부산 광안리 해변

의 인근 부지에서 라디오 방송국 건립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장성

만 목사는 물론이고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사역하던 딕 래쉬 선교사 가족

도 참석하였다.92) 또 래쉬 가족은 1961년 3월 10일에 시작된 안식년을 마

86) “Letter #45,” Flashes from the Lashes, 11 February 1964: 2.
87) “Letter #76,” Flashes from the Lashes, 5 May 1970: 2.
88) “Letter #83,”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1.
89) “Letter #84,” Flashes from the Lashes, 22 November 1971: 1.(래쉬의 

마지막 서신)
90) “Letter #76,” Flashes from the Lashes, 5 May 1970: 2.
91) "First Word from the Lashes," For Christ in Korea, September 1957: 

1. Arriving: June 24th, 1957, is a day that will long be remembered by 
us, for that is the day that we reached the land that we believe God 
called us to make our home. It was Monday... Aboard, waving gaily, 
were Mr. Taylor and Alex and Betty Bills of Christian Radio Mission. 
They were coming out to welcome us to Korea... We stayed in Pusan 
for a couple of days hoping to get our hold baggage....

92) V. Alex Bills, "Ground Breaking," Wave Lengths, February 1958, 
Number. 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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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1962년 10월 22일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방송국 식구들이 마중

을 나갔고, 부산에서 이틀간 체류하였으므로 이때 또 만났을 가능성이 있

다. 게다가 래쉬 가족의 짐이 다음 배에 실렸기 때문에 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부산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때 다시 장성만 목사를 만났을 수 있다.93) 

이 몇 번의 짧은 만남만으로도 래쉬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장래가 촉망되

는 유능한 젊은이란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래쉬는 장

성만 목사를 1963년 2월말에 강릉지역의 부흥강사로 초빙하게 되고, 이 부

흥회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다. 다

음의 글은 래쉬가 부흥회 강사초빙 전에 이미 벌써 장성만 목사를 높이 평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가을 우리는 춘계전도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
흥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거의 알지 못했지만 2월말과 3월초 곧 한파가 끝나가고 
농번기가 닥치기 전 농한기에 열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강사로는 부산의 장성
만을 초빙하였습니다. 부산의 장은 30세가량 된 젊은이입니다. 그는 사각턱형의 
잘생긴 친구로서 자신이 확고히 세운 신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고 틀림
없습니다.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1,000부가 
인쇄되었는데 20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두 번째 책도 요사이에 출판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신문들에 실린 그의 칼럼은 인기리에 읽히고, 그의 집에 찾아오는 친구
들 중에는 부산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
되는 젊은이입니다. 나사렛의 예수도 30세가량의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것과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버터 낼만큼 꽤 좋은 체격을 갖고 
계셨음이 분명하다는 것 말고는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한편 
그분은 여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
다. 나중에 만난 그분의 친구들은 어부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목수로
서 작품하나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몇 자 썼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30세 때까지는 미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의 장성만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구주로 알고 있고, 삶에 어떤 참된 
의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따라야할 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강사로 초빙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가 다양한 재능을 가
진 자이기 때문에 집회가 뜨거울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영속적인 능력의 어떤 복이 설교자로부터 오지 않고, 반드시 그것
을 내리시는 유일하신 분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주께서 그를 통해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
리가 느끼기로는 주님은 기대감에 늘 부응해주셨습니다.94)

93) “Letter #39,” Flashes from the Lashes, 23 November 1962: 2; “Letter 
#30,” 10 February 1961: 1; “Letter #31,” 30 March 1961: 1.

94) “Letter #40,” Flashes from the Lashes, 20 February 1963: 3-4. Way 
last fall we had decided upon a spring evangelistic meeting. Little did 
we know then how much a revival would be needed, but we s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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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는 이 부흥회가 2월 25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있었고 성공적이

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충족시켰다고 피력하였다. 참석자도 지난 부흥회 

때보다 남자들이 배나 더 많았고, 심지어는 여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

다.95). 다음의 글은 래쉬 선교사가 전하는 장성만 목사에 관한 영웅담이다.

장 목사는 다음 날 부산에서 왔는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덩이란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아침식사 
전 기도회(1 시간)와 점심식사 전 사경회(1시간 반)를 인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게는 풍부하고 실용적인 공부와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정에 
달한 것은 저녁집회였습니다. 강사로서 그는 탁월합니다. 그의 설교는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흥미로워서 그가 말하는 한 시간 내내 그는 있
지도 않은 좌석 가장자리에 군중을 붙들어둘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소 가만히 

dates as late February and early March, trying to catch the farmers 
between the end of the cold and before they could get into their 
fields. For a preacher we called Chang Sung Man of Pusan. Chang of 
Pusan is a young man of about 30. He is a square-jawed good-looking 
fellow with an unmistakable air of assurance and confidence about his 
sturdily built frame. He is the type who can do things. His first book 
in Korean, a printing of 1,000 copies, was sold out in 20 days. A 
second book has just been published. His newspaper column in the 
Pusan papers is popular, and the friends attracted to his home are 
often among the influential of the city. He has lots of promise. Jesus 
of Nazareth was also a young man of about 30. We know little of his 
appearance except that he was Jewish and that he must have had a 
pretty good constitution to have survived all that he did. Yet he never 
traveled much. He didn’t have any special education. His friends later 
were from among the fishermen and tax collectors. And not even any 
of his carpenter work has come down to us. He never wrote anything 
that we know of, except with his finger in sand. It would seem that by 
age 30 there was very little promise. Yet the glory of Chang Sung 
Man of Pusan is that he preaches Jesus Christ of Nazareth. he knows 
Him as Saviour and presents Him as Lord—the Son of God who must 
be followed if life is to have any true meaning. This is the man that 
we have called to preach, and we have some hopes of blessing 
because of the abilities of the man. But we’ve lived long enough also 
to know that any blessing of any enduring power must come from the 
One who is presented rather than the one doing the preaching; so we 
have begun to meet together early at the church, before daylight, 
asking for the Lord’s blessing, and He, we feel, has contributed to the 
sense of expectancy.

95) “Letter #41,” Flashes from the Lashes, 4 April 19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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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지 못하는 어린애들까지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복음은 우리 마을 전체에서 가장 신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밀착’(scoots)의 빈도로 군중의 밀도를 측정
합니다. 밀착이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뒷자리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 앉
으라고 요구하는 횟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약 150명 수
용) 더 이상 밀착할 수가 없었고 탁구장까지 넘치게 찼습니다. 강릉에서 집회를 
마친 후 주문진에서도 3일 밤 동안 집회가 속개되었는데 나는 한번은 한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배당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지만,
그는 틈에 자리하게 되었고, 발은 돌아선 채였으며, 얼굴은 뒷벽을 향하게 고정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앉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면서 어떻게든 그것
을 즐기는 듯싶었습니다. 나는 처음 이틀 밤 집회에 몇몇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트럭으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번은 우리의 3/4톤 
픽업트럭에 27명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 픽업봉사를 시작한 것은 12마일 
떨어진 주문진에 사는 세 명의 젊은이들이 남자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녁도 거른 채, 버스를 탈 20센트가 없어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
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96)

96) “Letter #41,” Flashes from the Lashes, 4 April 1963: 2. Pastor Chang 
arrived from Pusan the next day, filled with the Lord’s Spirit, and he 
proved to be even more of a blessing than we had hoped for. In the 
morning pre-breakfast prayer time (1 hour), and in the pre-lunch 
teaching time (1 and 1/2 hours), he led our Christians in some rich 
and practical times of study and devotion. But it was in the evenings 
that he reached his peak. As a speaker he is excellent. Dramatic, 
humorous, expressive, and interesting, he could hold the crowd on 
the edge of their non-existent seats for the whole hour that he spoke. 
Even the usually squirmy youngsters hung on every word. It was 
thrilling to watch. For a while the Gospel was the most exciting thing 
in our end of town, and it was good. In Korea we measure the density 
of crowds by “scoots,” the scoots being the number of times you have 
to ask the people to scoot forward to make more room in the rear. 
Sometimes we got so crowded (capacity is about 150) that they 
couldn’t scoot any more and we had to overflow into the ping-pong 
room. At Chumoonjin, where the meetings continued for three nights 
after they finished in Kangnung, I watched the plight of a poor fellow 
once. He somehow squeezed into the building, but he got settled into 
the crack that he had found with his feet turned so that his face was 
toward the back wall, and he had to spend the entire service that 
way, because there wasn’t room to turn around; but he seemed to 
enjoy it anyway, looking over his shoulder. I chauffeured some folks 
to the meetings with our truck the first couple of nights to be sure 
that we had an audience. Once we counted 27 that got out of our 3/4 
ton pick-up. (The hauling I had started when we learned that 3 young 
fellows from Chumoonjin, 12 miles away, had walked dow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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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흥집회는 일요일 오후 강릉에서 안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

묵?)는 집사로, 김 집사는 장로로 장립되었고, 침례 받을 사람이 강릉에 6

명, 주문진에 8명이 있었다. 장 목사는 3월 6일 비행기로 부산으로 돌아갔

다. 그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다.97)

(3) 부산으로 옮긴 후 대전으로의 출강

강릉에서 래쉬는 선교사역의 한계, 두 딸의 교육문제, 부산에서 함께 일

하자는 장성만 목사의 지속적 권유로98) 이삿짐을 픽업트럭에 실고 1963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임대한 부산의 집에 다음 날 오후 

2시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99) 부산으로 옮긴 후 1964년부터 강릉과 대

전의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며 사역하였다. 때마침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세계여행 겸 교사건축모금을 위해서 1964년 6월 초에 시작한 안식년으로 

비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다가 

2학기부터 출강하였고, 1965년 봄 학기에는 한주 걸러 이틀씩 출강하였다. 

1964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있었던 졸업식에도 대부분 참석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

서 딕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67년 1월부터는 안식년을 가졌다.100) 

아래의 글은 그가 부산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힌 것이

다.

일 년이 조금 더 된 작년에 우리가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강
릉에서의 시간이 제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두 딸을 교육
하려는 시도로 인한 긴장이 이전에도 너무나 컸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론지어
야한다는 다소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집과 관련
된 잡다한 몇 가지 남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나는 질서를 잘 세우는 한편 교회
들에서 빠지는 안식년훈련을 지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이

men’s meeting, skipping supper to do so, because they didn’t have the 
20 cents bus fare.) Later this became unnecessary. 

97) Ibid.
98) “Letter #44,”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1-4.
99) “Letter #44,”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1-3.
100) “Letter #46,” Flashes from the Lashes, 4 June 1964: 4; “Letter #48,” 

2 December 1964:2; “Letter #50,” 24 April 196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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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없어도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
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친구들
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좀 서글픈 것이지만 선교사들도 너무 쉽게 
새로운 교회들의 지지대가 되는데, 때로는 지지대를 치우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
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생각은 그때는 여전히 막연한 예감이었지만 마감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일까지 미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 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
리의 마음을 지도하고 계셨고 문들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지난봄의 성공적인 
부흥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장 목사는 부흥강사로 
강릉에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고향인 부산지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
리가 그곳에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강릉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크고 더러운 항구 도시 부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
람 다 도시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움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
나님은 항상 우리의 취향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는 5월에 부산에서 열린 
컨벤션에 참석했을 때 장과 나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의 책무는 크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곳에서 우리 일의 전망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한
다고 느꼈던 것만큼 우리 앞에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었습니다. 장은 일 년간 유학을 떠났고,
지금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그의 귀국 전까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101)

101) “Letter #44,”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1. When 
we came back to Korea over a year ago, it was with a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our time in Kangnung might have to be limited. 
The strain of trying to teach two little girls had been too great before, 
and we had to face the fact that it might become so again. So we 
worked with the idea somewhat subconsciously in mind of trying to 
finish things up. We did the few remaining odd jobs around the 
house. I tried to continue the training of furlough in the churches by 
helping to set thing up so that they would run just as well without us 
here. And we began to introduce to our friends the idea that we 
might not always be able to stay. This brought some sadness, but 
missionaries too easily become crutches for new churches, and 
sometimes it is best for the crutch to be taken away. The idea of our 
leaving was still just sort of a vague premonition then, but it was 
enough to keep us all working like those trying to beat a deadline. 
You can’t put things off till tomorrow if you are thinking that there 
might not be one. At the time of our return we had no definite ideas 
as to what might be on ahead should a change from here become 
necessary, but during the last year God has been directing our minds 



- 40 -

(4) 장성만 목사와 함께 한 부산에서의 교육사업

장성만 목사는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석

사과정을 마치고 동서기독교교육재단(Christian Education for Far Eas

t)102)을 만들어 1964년 늦은 여름 입국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이 재단 설

립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미국 여러 교회를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한국에 기술대학을 설
립할 것이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곳곳에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비밀스런 것을 준비하신 것이다. 사업가인 웰렌 밀러는 내게 결정
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었다. "장 목사, 너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단을 만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너를 돕겠다. 아주 좋은 멤버들을 소개하겠
다." 즉시 재단이 구성됐다. 윌리엄 홀 목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대학원 동
기인 쉬퍼드 목사 부부, GM의 중역인 로버트 레슬리 부부와 밀러씨가 이사로 참
여했다. 독신 여성 우체국장인 알리스 레이버거는 재정 담당을 자처하고 나섰다.
실로 황금멤버였다.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니어폴리스라는 곳에 이사를 왔다. 교
회는 우리가 기거할 집을 제공해 주었다.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장남 제국이를 낳았다. 우드 카운티병원에 누워 
있는 아들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백인 아이들 틈에 까만 머리카락의 동양 
아이가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
랴.103)

and opening doors. Last spring’s successful revival proved to be 
much more than we had anticipated. It was the beginning of a rich 
and close fellowship which is still developing. When he was here 
Pastor Chang talked to us much about his home area of Pusan and 
asked if we might come to help there. At first we were not the 
slightest bit interested. We didn’t particularly want to leave Kangnung, 
especially when things were going up well, and we particularly didn’t 
want to go to the big, dirty, port city of Pusan. Neither of us find the 
rush and clatter of a city particularly appealing. However, God doesn’t 
always go by our preferences, and when I visited Pusan in May for a 
convention, Chang and I talked some more about a project that we 
might work at together. The responsibilities of this would be great, but 
as we considered it, the prospect of our working there began to loom 
before us, not so much as something we wanted to do, but as 
something that we felt we were supposed to do. The time was not 
clear though, so we delayed. Chang was going off to school for a 
year, and is now busy in Cincinnati Bible Seminary. We thought that 
the time of his return would be soon enough to decide the future.

102) “Far East”가 ‘극동’이란 뜻이지만, 장성만 목사 본인에게는 ‘동서’를 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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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는 한국에 돌아온 장성만 목사와 많은 꿈과 생각과 의견을 나눈 후 

결국 11월 19일 중요한 결심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 결심은 이듬해 봄 2월

에 부산에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를 

개교하는 것이라고 했다.104) 

1965년 2월 2일(화요일, 설날)자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2월 1일에 기독

교실업훈련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가 개소되었다고 썼

다.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

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때의 모토는 “성경과 삽을 들

자!”(Take up the Scriptures and a spade!)였다. 강의는 1964년 가을에 

임대해 놓은, 한때 교실로 사용됐던 그래서 책걸상과 칠판들이 모두 구비

된, 건물의 사무실과 큰 홀을 빌려105)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의 과목들을 가르

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농업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

육이었고, 나중에 염소와 젖소도 들여왔다.106)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

는 계간지 로고스(LOGOS)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개교한 1965년부

터는 월간지로 바꿨다.107)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

정부락)에 땅을 임대하여 이층건물 ‘알파 홀’(1971년에 래쉬 기념관으로 변

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

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로 개명하

였다. 또 1966년 동 실업학교 강당에 세운 대학교회와 진영 그리스도의 교

회 등을 설립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4개월의 노력 끝에 여권과 미국방문비자를 받아 1969년 

8월 하순에 6개월간 체류하면서 대학을 홍보할 목적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건너갔다.108) 이때 만든 홍보지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0년

까지, 곧 개교 후 부산실업전문학교로 정부인가를 받기 전까지 만 5년간의 

학교운영의 목표와 모토는 분명했다. 그것은 설교자와 농업기술을 익힌 평

103) ‘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104) “Letter #48,” Flashes from the Lashes, 2 December 1964:2.
105) 장성만 목사는 이 건물이 동래 온천장의 2층 건물이었다고 말한다.
106) “Letter #49,” Flashes from the Lashes, 2 February 1965: 1.
107) “Letter #49,” Flashes from the Lashes, 2 February 1965: 2.
108) “Letter #73,”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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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었고, 특히 농촌목회자가 자립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있었다. 따라서 2년 과정의 교육의 초점을 

성경교육과 농업교육에 두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농촌의 복음화와 근

대화,” 대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노동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데 두었다(trying to teach two things – the blessedness of the Word 

of God and the dignity of labor). 대학의 모토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삽을 들자!(Take up the Bible in one hand and a shovel in the 

other.)였다. 또 1969년 미국에서의 모금홍보지에 의하면, 동서기독교실업

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 졸업생 44명 가운데 목사 8

명(19%), 그리스도인 농부 11명(26%), 주부 및 가사보조 9명(20%), 입대

자 6명(14%), 진학자 2명(4%), 교사 2명(6%), 그리스도인 일군 5명

(11%)라고 소개하였다. 

또 이 홍보지에 실린 장성만 목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2년 11월 2

일 부산에서 출생, 1953-1963년까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1965년

부터는 부산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 목사, 동서기독교실업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했고, 또 일본에 관한 에세이, 상한 갈대(The Bruised Reed), 하
나님과 국가, 씨앗을 심는 자를 저술한 신약성서 믿음의 저자라고 했으

며, 동아대, 영남성서신학교(Youngnam Bible Institute), 오사카성서신학

교(Osaka Bible Seminary),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이라고 학력을 적었다.

박동순 사모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9년 8월 30일 울산에서 출생, 이

화여자대학교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

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결혼했다는 것과 세 자

녀 미국(5살, 제국), 미영(4살), 제원(2살)의 이름도 소개하였다.

래쉬 선교사는 앞서 소개한바 대로 장성만 목사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은 엄청나게 강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관(학교)의 꿈이었고, 추진력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조력자였을 뿐입니다.”109)라고 했다. 래쉬는 또 박동순 사모와 그의 

가족들, 곧 장성만 목사의 처가 식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109)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2. Chang is a 
terrifically strong leader. He has always been both the dream and the 
drive of the institution; I’ve been only a 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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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장이 아내로 맞은 처가의 친
척인 것 같습니다. 처남이 우리들에게 주변을 보여주고 도시의 다양한 랜드 마크
들 -- 고등학교, 또 한분의 친척이 도시의 초대 시장이었던 시기에 한 조상이 기
증 한 토지, 또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일본인에게 살해된 그의 할아버지
의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박 형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미국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은 대학교
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누를 수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낙천적이
고 무사태평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우리 아이들과 동년배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명목상
의 신자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고 부
지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부산교회에서 장로에 장립되었습니다. 1
월 3일에 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고, 공중목욕탕에서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박 장로가 전도한 동료 대학교수들이었습
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직 학장이자 어린 시절 친구였으며, 장 목사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다른 두 명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공입니다.110)

이 글에서 래쉬가 소개한 장성만 목사의 손위(7세 정도) 처남 박 장로는 

박동화 박사로서 부산수산대학 교수를 거쳐 통영(統營)수산전문대 학장 및 

창원대 총장(1987-91)을 지낸 분이다. 1970년 5월 28일 학교법인 동서학

원 설립인가 및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 인가가 났을 때 초대 이사장을 지낸 

분이다. 2011년 5월 7일 향년 86세의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장성만 목사

는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바가 있다. 

110) “Letter #49,” Flashes from the Lashes, 2 February 1965: 2. Another 
significant factor is that most of the leaders of the church seem to be 
relatives of the family from which Chang got his wife. It was 
interesting to have the brother-in-law show us around and point out 
the various civic landmarks—a high school, land for which had been 
donated by one ancestor during the time when another relative was 
the city’s first mayor, and a monument to his grandfather who had 
been killed by the Japanese for being a leader in the Korean 
underground. This brother, Pak, is one who has been a real joy to us. 
He is an educated fellow, a college professor who had several years of 
training in the States, but he has such an irrepressible personality 
that he always seem like a happy-go-lucky kid, and this, despite the 
fact that he has children as old as ours. Since childhood he has been 
a nominal believer, but just recently his beliefs took hold. He gave up 
smoking and became a diligent witness. Recently he was ordained an 
Elder in the Pusan church. On Jan. 3rd there was a baptismal 
ceremony for this church, held at a public bath, and there were 7 
candidates, 4 of whom were fellow college professors that Elder Pak 
had brought. One other was an ex-college president that was a 
childhood friend and ex-Sunday School teacher of Chang. The other 
two were college students. This is a kind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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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박정수씨는 오랜 판사생활을 거쳐 부산시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장모 최정선 권사는 부산YWCA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다.111)

1963년 성탄절은 축복의 절기였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
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김운용·박동숙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운용
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한 국
제적 인물이다. 당시 그는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동숙씨는 
아내의 바로 윗 언니다. 처가는 1남5녀인데,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장녀 동
춘씨는 교사이고, 둘째 동근씨는 한신대 이장식 교수의 아내다. 3녀 동숙씨는 김
운용씨, 4녀 동순은 나와 결혼했다. 5녀 동혜씨는 언론인 장주석씨의 아내다. 장
남 동화씨는 창원대 총장을 지냈다.112)

(5) 부산실업전문학교 정부인가와 래쉬 선교사의 은퇴

1970년 전문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인가된 학교의 이름은 부산실업

전문학교였다. 장성만 목사는 인가직후 신입생 80명 모집에 20대 1의 경쟁

률을 보였다고 했지만,113) 이 숫자는 인터뷰를 받아 적은 기자의 실수였거

나 이후 대학의 경쟁률이 피크에 도달했던 때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래

쉬는 승인된 입학정원이 120명이었고, 입학시험이 있었던 날은 1971년 2

월 15일 월요일이었으며, 시험을 치른 인원은 279명이었다고 적었다.114) 

실제로는 2.3대 1정도였던 것이다. 

정부로부터 120명 입학정원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1970년 6월 1일이었다. 장성만 목사는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과 부

산을 36번 왕래했다115)고 말한 반면, 래쉬는 5년간 24번이라고 썼다. 래쉬

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학교가 신청한 정부인가가 승인됐다는 공식통보를 6월 1일에 받았
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학생모집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수용시설을 갖추는 때부터 정부가 승인한 입학정원 
120명을 해마다 모집할 수가 있고, 우리학교가 2년제이므로 등록학생을 240명까
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축해야할 교사와 시설규정을 충족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학생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
금은 우리가 2년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할 때입
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진을 위해 내딛는 큰 걸음이자 매우 감사해야할 일입니다.

111) ‘역경의 열매(7),’ 2009년 4월 13일자.
112) ‘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113) ‘역경의 열매(14),’ 2009년 4월 21일자.
114) “Letter #80,” Flashes from the Lashes, 18 February 1971: 1.
115) ‘역경의 열매(11),’ 2009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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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것은 매우 긴 투쟁의 끝입니다. 장 목사는 그 일의 대부분을 수행해왔
고,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내가 시도해볼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
을 성취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은 미국에
서 받아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5년간 24번이나 부산과 서울을 오간 고생
과 그 일에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나는 기쁠 뿐입니다. 상황
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하자면 너무 많은 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116)

래쉬는 11월 26일자 서신에서 인가난 정원과 재학생까지 200여명을 수

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 동 더 짓고 신구 건물의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캠

퍼스 조경도 모두 마쳐 보기에 좋게 되었다고 썼다.117)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해서만큼은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간의 입장차가 분명했던 것 같다. 래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

려면 무인가로 운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장성만 목사는 “인가를 받지 않

으면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렵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기반

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무인가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5일자 서신에서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6개월 기한으로 미국으로 대학홍보를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글을 첨부하였다. 

116) “Letter #77,” Flashes from the Lashes, 25 June 1970: 4(이 서신을 쓰
기 시작한 날은 6월 25일이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추신을 붙인 날짜는 7월 3일
이었다.). On June 1st we received the official word that our school had 
been passed for accreditation. This means a lot. It means that in the 
future we will have more “statue” for drawing students, and according 
to government regulation we can now grow to a student body of 240 
for our 2 year school (120 per class) as soon as we get the facilities 
to handle them. Meeting increased building and equipment regulations 
may be a struggle, but with that a growing student body should help, 
and there is a fighting chance now that within a couple of years we 
can become self-supporting. So this is a big step forward, a thing to 
be very thankful for. Also, it is the end of a very long struggle. 
Pastor Chang has carried on most of it, and I take off my hat to him 
for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I wouln’t even have the faith to 
attempt. Getting something from the government here is much 
different than doing it in the States. 5 years, 24 trips to Seoul, and 
I’m glad I don’t even know how much money was involved. The 
situation is so different that it would take too many pages to explain...

117) “Letter #79,” Flashes from the Lashes, 26 November 19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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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그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개종시키고 교
회의 성장을 장려하는 목표에 한 수단이기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문을 
닫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우리의 요청을 놓쳐온 것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지도자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
오.118)

래쉬는 장성만 목사를 지극히 존경했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지만, 학교

의 발전과 함께 찾아올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곧 신학교 커리큘

럼으로 시작은 했지만 정작 신학교는 아닌 농업을 가르치는 실업학교가 앞

으로 발전을 향해서 나가야할 길과 선교사인 자신이 가야할 길과 자신의 정

체성에 대한 고민이 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그밖에 다른 이유들이 더해져 그는 결국 한국에서의 선교를 접고 미국으로 

아주 떠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학교가 정부인가를 얻고 학생

들이 몰려오는 시점 곧 자신이 빠져도 학교의 자립과 발전이라는 두 수레바

퀴가 굴러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재학생을 포함해서 등록한 학생수가 

175명이라고 했고, 장성만 학장은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 위

해서 또 다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해 춘계신앙수련회 때 

마크 맥시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인원이 30명 이상

이었다고도 했다. 이때 래쉬는 자신의 결심을 마크 맥시 선교사하고 의논했

을 것이고, 맥시는 이때 자신의 모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래쉬에게 귀띔해준 것으로 보인다. 

래시 선교사는 자신과 가족이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

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를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

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

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었

118) “Letter #73,”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2. Running 
a school is not our goal. We are wedded to no such program. And if 
the one we have ever ceases to be a means to the end of producing 
individual Christian conversion and encouraging church growth, we 
will have so far missed our calling that we would be better off to 
close down. Pray God that as leaders we will be given the special 
wisdom and grace needed for this cris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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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9) 

나는 웃으며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의 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불원간에 장의 
남동생인 장문길이 애틀랜타기독대학에서 1년,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2년간 종
교교육석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나의 통역이기도 했
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학생들
에게도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 상황은 나를 장식용 골동품처럼 보기엔 
좋지만 별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들이 지배적일 
때가 바로 선교사가 빠져줄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소싯적에 다른 소
년들처럼 슈퍼맨 만화책들을 읽고 슈퍼맨이 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원했던 적이 없는 엑스트라의 한 종류 곧 임시고용인이 있습니다.120)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

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두 차례 안식년을 가진 햇수를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그 일을 래쉬는 다음과 같

이 회고하였다. 

바쁘게 살았던 기간이었고, 기쁨과 역경이 함께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가볍게 깰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형성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
들과 단절해야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스트레칭”이란 
말을 대신 써야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작별여행에
서 살아남을 또 우리가 미국 어느 곳엔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를 잡아당길 꽤 많은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121)

119)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1-3.
120)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3-4. I can stand 

being laughed at, but for the sake of the students I wouldn’t want to 
stand in the way of someone who can do my job better than I. In a 
short time Chang Moon Kil, Chang’s younger brother, is due to return 
to Korea, with a Master of Religious Education degree, after a year at 
Atlanta Christian College and two years at Cincinnati Bible Seminary. 
He used to be my interpreter. Now he will be qualified to teach direct, 
and this will be all to the good of the kids, and will make me feel 
something like an ornamental antique—nice to look at, but not very 
useful—and when those conditions prevail, I think it is time for the 
missionary to step out. Like other boys I used to read Superman 
comics and dream dreams when I was a kid, but there is one kind of 
super I’ve never wanted to be—a supernumerary.

121)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1. It was just 
about 15 years ago that we first became connected with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hat counts furloughs and support raising, too. 
Next summer would have marked the end of our third four-yea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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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 가서 무엇을 하며 살게 될지를 걱정하면

서, 목회 경험은 없지만, 목사관에서 보고 자랐으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

은 지난 14년간 11,000통 곧 거의 매일 2매 정도의 편지를 쓰느라 타이핑

을 했으니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 래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케빈 앨런’(Kevin Alan)이라고 이름을 지은 미

숙아를 입양하였다.122) 

학교에서의 송별예배는 1971년 7월 15일에 있었다. 이때 장성만 목사는 

래쉬 목사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했는데, 그것은 1966년에 지은 첫 번째 건

물의 이름을 ‘알파 홀’에서 ‘래쉬 기념관’으로 바꾸고, 건물 벽에 미소 띤 

얼굴의 동판부조를 부착한 것이었다.123)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

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

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

리) 교정에서 전국 그리

스도의 교회 목회자 수련

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지게(A-frame)를 선물로 

받았다. 둘째 주부터 강릉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곳

에서 다섯 개 교회가 발

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강릉교회는 1963년 11월 

중순에 이미 새 건물에 입주하였고,124) 빚을 다 갚고 1964년 12월 13일

They have been busy years, full of both delights and difficulties, and 
during them we have formed many ties which cannot lightly be 
broken, but now it seems that the time of their severance is at hand. 
Or maybe I should use the word “stretching” instead, for I imagine 
that there are quite a number of the ties that will survive our farewell 
trip across the ocean, and still tug occasionally even after we have 
gotten safely settled somewhere in the States. 

122) “Letter #81,”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3.
123) “Letter #82,” Flashes from the Lashes, 31 July 1971: 2-3.
124) “Letter #44,”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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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헌하였으며,125) 1969년경에는 자립할 수 있었다.126) 어려웠던 주문

진교회는 출석교인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탄광(영동)지역 교회는 새 건

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래쉬가 방문하기 전날 5명의 새신자가 침

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산중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였다.127) 이 교회의 건축도 1971년 말까지는 거의 완공되었다.128) 

그리고 적어도 세 개 교회들은 1970년까지는 자립에 성공하였다.129)

비행기 삯을 아끼기 위

해서 래쉬는 두 딸과 함께 

멜바와 케빈보다 먼저 8월 

31일에 한국을 떠났다. 멜

바와 아기 케빈은 며칠 뒤

에 한국을 출발하였다. 래

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미네

소타성서대학의 동문인 마

크 맥시가 귀띔을 해줘서 

미네소타성서대학에 시간

제 선교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었고, 동시에 대학이 소재한 로체스터 프레

전트 그로브(Pleasant Grove)에 60-70명 정도의 교인을 가진 그러나 100

여명이 출석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설교자로 채용되었다. 교회소유의 큰 

목사관이 있어서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130) 이때 장성만 목사

의 나이는 39살이었다. 

나오는 말

스펙은,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용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고용주나 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성만은, 

비록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재원(才

125) “Letter #48,” Flashes from the Lashes, 2 December 1964: 2
126) “Letter #73,” Flashes from the Lashes, 25 August 1969: 2.
127) “Letter #83,”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1.
128) “Letter #84,” Flashes from the Lashes, 22 November 1971: 1.(래쉬의 

마지막 서신)
129) “Letter #76,” Flashes from the Lashes, 5 May 1970: 2.
130) “Letter #83,”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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媛)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문학적 재능과 소양이 있었고, 판사출신의 변호

사였던 장인과 장모(부산 항서교회의 권사 및 여전도회 회장)와131) 교수 

처남과 한국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던 동서들의 마음을 살만한 패기와 미래

가 보이는 유능한 젊은이였다. 장성만 목사의 20대를 지켜본 알렉스 빌즈

와 30대를 지켜본 딕 래쉬도 장성만 목사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매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왔으므로 일어가 가능했고,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곳 선교사들의 마음을 얻을 만큼 믿음과 신뢰감

이 있었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였고, 

훗날 일본에서 경남정보대학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일 년 조금 넘게 머물렀지만, 미국인들의 마

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꿈을 성취시킬 교육재단설립을 성취시킨 것만 보아

도, 비록 그 때가 한국의 사정이 어렵던 60년대였고, 세 분의 선교사들 곧 

알렉스 빌즈와 딕 래쉬와 마크 맥시가 그들의 선교서신들에서 장성만 목사

를 자주 소개한 덕도 보긴 했겠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믿음

직한가를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히 선보인 얼마나 유능한 30대의 젊

은이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마크 맥시, 알렉스 빌즈, 딕 래쉬 선교사들

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구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 마크 맥시는 내국인을 함부로 유학을 알선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 그가 히데오 요시이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그

를 고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을 지켜본 다음이었다. 황무지에

서 오늘의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

학교를 일궈낸 것과 재선의원으로서 민정당 정책위원장이 된 것과 국회부의

장이 된 이런 점만 보아도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한 장성만 목사의 노력과 타고난 지도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

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만한 그래서 그분의 넘

치는 자비를 입을만한 신앙이 투철한 목회자였다. 그분의 40대 이후의 삶

에 대해서는 국민일보에 42회에 걸쳐, 2009년 4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상세히 소개된 ‘역경의 열매’를 참고하기 바란다. 만일 국민일보에서 찾기가 

어렵다면,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kccs.info), 환원역사 난의 인

물자료(국내)에서 검색해보기 바란다.

131) 김길창, 순산 김길창 박사 자서전, 설교집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72):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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